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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보 - 6년만의 손익 “터닝 포인트”로 경상흑자화 

도요보는 그 동안 섬유구조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지금까지 비섬유(非纖維)

분야가 순조롭게 사업을 확대하여 흑자를 누적해 왔는데, 섬유분야는 누적된 

흑자를 잠식해 가면서 겨우겨우 유지되어 왔으나 그 동안의 개혁으로 점차 

개선되어 2003년도는 이제까지의 수세(守勢)에서 공세(攻勢)로의 “터닝 포인

트(turning point)”로써 경영기반도 확고해지고 있다. 2003년 상반기에는 경상흑

자화하여 1998년이래 6년만에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섬유구조 개

혁을 성공리에 끝낸 도요보는 이제부터 고기능제품 메이커를 목표로 매진하

게 될 것이다.  

도요보는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산업이 호황을 보였으므로 비섬유분야가 

수익을 더욱 늘리고 있으며, 섬유분야도 그 동안의 구조개혁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수익을 개선하여 흑자를 내게 되어 2003년도 상반기는 계획이상으로 

경상이익을 내게 되었다. 그 결과 단체(單體)의 경상이익은 전기(前期)보다도 

69% 증가한 60억엔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섬유분야의 경상수지가 흑자화한데는 파이버(fiber)사업의 수익이 크게 개

선된 것이 요인의 하나이다. 폴리에스터 장섬유와 나일론 장섬유는 수익성이 

좋은 특화(特化)된 상품만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폴리에스터 장섬유는 

자동차 등의 타이어코드(tire-cord)와 같은 산업자재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과

거 4년간에 산업자재용은 70% 정도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나일론 장섬유는 

전체생산량이 약간 줄었지만, 자동차의 안전보호용 에어백(air bag)용은 생산



을 늘리고 있는데도 수요가 예상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어, 에어백용 나일론 

장섬유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도요보의 자(子)회사인 일본 엑슬란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아크릴 단섬유

도 차별화소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원료인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AN)가격의 변동이 아주 심한데, 경쟁이 치열한 범용품(凡用品)을 

주로 생산하면 AN의 가격변동으로 생기는 영향을 흡수할 만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차별화상품의 생산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파이버사업은 값싼 수입품

이 경쟁상대가 안되는 특화형 제품만을 생산함으로써 일본내 생산이 가능하

도록 바꾼 것이 효과를 보게 되었다. 폴리에스터 장섬유는 2003년 상반기에 

적자를 보였으나, 특화용 제품으로 바꿈으로써 사업기반은 든든해졌다고 본

다. 

천연섬유사업에서는 2003년 9월말까지 세 개 공장을 폐쇄하여 현재 면방

직공장은 세 개 공장만이 돌고 있으며, 양모공장은 2001년에 1공장 체제로 

분사(分社)화 하였다. 천연섬유사업도 값싼 수입품과의 경쟁을 최대한으로 줄

이고 고유기술에 의한 고급품만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내의 면방직공장은 축소하는 대신, 그 동안 투자한 해외생산 거점을 

활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타이에 있는 관계회사에서는 그 동안 일본으로

의 수출품은 생산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일본으로부터 고급기술도 이전

하고 설비도 투자하여 보완함으로써 품질이나 생산성을 올려 일본으로의 수

출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결국은 일본내에서는 면방직도 수입품과의 경쟁을 

가급적 피하고 대신 범용품은 해외공장에서 값싸게 생산하여 일본으로 들여

오는 체제를 만들었으므로 면방직사업의 구조개혁은 거의 끝이 났다. 합섬은 

아직 끝마무리가 남아있지만 방침은 확정되어 있어 곧 끝날 예정이다. 



현재는 단체(單體)의 판매실적이 감소되었지만, 섬유사업이나 비섬유사업도 

수익기반이 단단하게 구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단체의 판매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 동안은 비섬유의 판매가 좋은 성과를 올렸어도 섬유사업의 적자

가 너무 커서 이를 다 메꾸지 못하였었는데 지금은 섬유의 감수(減收)폭이 

많이 줄었으며, 비섬유의 판매는 계속 늘어서, 2003년도에는 1998년 이래로 6

년만에 증수(增收)되었다. 이런 면에서 2003년도는 공세로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도요보는 섬유의 판매비율이 높으며, 현재도 연결(連結)로 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의 절반은 타이어코드, 에어백 등의 산업자재로서 판매루트

도 변함이 없고 기술적으로도 우위성을 지키고 있다. 나머지 절반이 범용품

과 유사한 상품들인데, 이들도 일본내 생산형 상품에서 경쟁력이 강한 글로

벌(global)형으로 바꾸어 수입증대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단체로 보면 범용섬유품의 비중은 2003년도에 20% 이하로 줄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수입침투율이 높고 섬유판매 실적비율이 높은 분

야는 좋지 않다”고들 하는데 산업자재의 경우는 특성이 다르다고 본다. 

도요보는 사업도메인(domain,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자원(資源)을 

정해진 도메인에 집중시키는 전략을 짜고 있다. 도요보는 의류용(衣類用) 섬

유보다는 필름(film), 고기능소재, 바이오메디컬(bio-medical)이나 산업자재보다

도 수준이 높은 고기능섬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요보는 개발도상국과 경쟁할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값싼 인건

비로 대량생산하여 코스트다운을 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 에어백의 경우를 

보면 자동차메이커들은, 중국 등에서 값싸게 생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부가가치품은 높은 수준의 노하우(know-how)가 있으며, 이런 것



이 쉽게 알려지면 가장 중요한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이 없어지면서 범용품

이 되어버리므로, 고유의 지적소유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한다. 

요즘 엔고(円高)가 강해지고 있는데, 수입원료는 엔고가 길게 보면 플러스

(plus)로 작용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늦게 나타나는데, 2003년도 하반기만을 

생각하면 마이너스(minus)요인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인 대미지

(damage)요인은 안될 것이다. ♣ 


